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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배우이자 유엔난민

기구 친선대사인 앤젤

리나 졸리(43)가 2020

년 미국 대선 출마 가

능성을 내비쳤다.

앤젤리나 졸리는 지

난달 28일 영국 BBC 

라디오 프로그램‘투

데이’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

에 대한 질문을 받고“20년 전이라면 웃어넘길 질

문이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하며 그 가능성을 배

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솔직히 말하자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

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며“정부와 협력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향후 정계 입문의 여

지를 남겼다. 

그러면서“성폭력 반대 캠페인을 하면서 정부나 

군대에 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

에 만족한다.”면서“지금 당장은 그러한 정치적 

‘직함’등 어떤 타이틀 없이도 유엔 대사로서 피

난민, 성폭력 등 세계의 많은 문제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도 졸리는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브래드 피트와의 파경도 정치적 행보 

때문이란 견해도 있다.

앤젤리나 졸리, 
대선 출마 시사

카니예 웨스트(41)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38) 부부

가 대리모를 통해 넷째 아이를 얻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매체 TMZ는 2일 웨스트 부부가 지난해 1월 얻

은 셋째딸‘시카고’처럼 대리모를 통해 막내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넷째 아기의 성별은 아

들이고 오는 5월 초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

트 부부는 첫째딸 노스(5), 둘째아들 세인트(3)를 가

진 두 번의 임신 기간에 카다시안이‘태반유착증’을 

앓아 더 이상의 임신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셋째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

유에스 위클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 카니예 

웨스트의 정신건강 문제로 넷째 아이를 가질 계획을 

반년 정도 미뤘다.

지난해 웨스트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

으며 트위터에서 흑인 연예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수많

은 논란의 발언을 쏟아내 1천만 명 이상이 팔로우를 

취소하기도 했다.

웨스트는 지난 10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속어를 섞어가며 쉼 없이 말을 

쏟아내다 트럼프를 기습 포옹하는 등의 이상한 행

동을 보여 미국 언론들이‘기이한 회동’으로 평가하

기도 했다.

웨스트·카다시안 부부, 대리모 통해 넷째 출산

그룹 엑소의 세계적인 인기 행진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엑소는 정규 5집 리패키지 타이틀곡‘Love Shot’ 

(러브 샷)으로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월드 디

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

해‘Love Shot’의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

트 1위 행진 소식을 전하며“K-팝 슈퍼 그룹 

엑소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도 미국

의 베스트 셀링 K-팝 곡”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앨범은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

계 62개 지역 1위, 빌보드 코리아 K-팝 100 

차트 1위, 중국 샤미뮤직 종합 차트 1위, 대만 

KKBOX 한국 싱글 차트 1위, 국내 음반 차트 

및 음악 방송 2주 연속 1위 등 각종 음악 차트

를 싹쓸이해 엑소의 파워를 입증했다.

타이틀 곡‘Love Shot’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

상적인 팝 댄스 곡으로, 멤버 첸과 찬열이 작사에 참

여해 삭막한 세상 속 점점 잊혀져 가는 진정한 사랑

의 의미를 되찾고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사에 

담아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엑소 ‘Love Shot’, 미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3주 연속 1위


